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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씀의     이삭

저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참 다양한 곳에서 봉사를 할 수 

있었습니다. 유아부 때부터 고등부까지 하느님의 사랑만을 

받기만 하다가 학생회장이 되면서 교회를 위해 처음 봉사

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몇 년 후 교리교사, 이후 사목부 

봉사자로, 최근까지는 서울대교구 청년부 소속으로 교리교

사들과 청년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주려 노력했습니다. 사

랑스러운 아이를 낳기 전까지 늘 어느 곳에 속해 봉사를 했

었기에 봉사의 기쁨을 많이 느껴보았던 것 같습니다. 

하지만 봉사를 해오면서도 늘 ‘나는 신앙인으로서 진정

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’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. 사람

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, 봉사자라는 타이틀이 좋아서 

봉사하는 자리에 나가는 제 모습을 발견한 때가 있었기 때

문입니다. 그럴 때마다 내 허영심을 봉사라는 예쁜 포장지

로 감추고 있었던 건 아녔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하

지만 이내 스스로 의도야 어떻든 봉사라는 것을 했으니 난 

괜찮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넘기곤 했습니다. 

이십 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더 많이 그런 회의감이 들

어, 조심스럽게 존경하는 신부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. 

봉사자의 마음가짐으로 죄책감이 든다고. 사람들과의 즐거

움을 좇는 제가 부끄럽다고 말입니다. 그러자 신부님이 말

씀하셨습니다. 

“네가 좇는 사람이 하느님일 수 있다. 네가 즐거워하는 

자리가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자리 일 수가 있다. 너와 함

께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일 수 있다. 봉사를 함으로 네가 기

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쁘고 봉사를 느끼는 사람들이 

기쁘면 하느님도 기뻐할 것이다.” 

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봉사만 하지 않았던 스스로를 돌

아보게 되었고 모두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리이니 저

는 그저 즐겁게 봉사에 임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

니다. 

오래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봉사를 함으로써 나만 기쁜 

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는 봉사란 상대방도 기쁠 수 있

고 함께하는 모두가 기쁨에 충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

합니다. 그러니 봉사란 참 아름답고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. 

결국 봉사는 하느님과 함께 기쁨을 찾아 나서는 일입니다. 

그러니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주려 노력하면 사

랑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

봉사는 행복입니다. 지금 하고 있는 봉사가 모두에게 기

쁨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가 하느님일 수 있

기 때문입니다.

봉사는 모두의 기쁨입니다

교리상식
사제가 팔을 벌려 기도하는 자세는 하느님을 향해있으면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하겠습니다. 신자들이 

손을 합장한 채 기도하는 것이(우리나라에서는) 일반적인 자세지만, 주례 사제가 권하여 다 함께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것

도 고려할 만하다고 봅니다. 팔을 벌리는 자세는 옆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지만, “전례적으로 주님의 

기도 때에 손을 잡는 것이 권장사항은 아니다. … 본당의 날이나 큰 축제일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”(2015년 춘계 주교회의)

고 단서를 붙였습니다.

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팔을 벌리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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